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색색이 고운 옷을 입고 바람에 하늘거리는 청사등

아이들복돈대신캔들 LED를품고빛을밝히는귀주

머니등창밖에서들어오는뜨거운햇살을살포시감싸

안고부드러운빛으로바꿔주는창가리개 조각난천

을꿰고이어사용하던조각보가생활속공예품으로새

롭게태어났다

섬유공예가우영희(59)씨가작품활동을하고있는광

주시 동구 예술의거리 수려재에는 은은하게 빛나는

조명등이많이걸려있다조각보기법을이용한조명등

은삼베 모시 명주등우리전통섬유를이용해새로운

디자인상품을창조해내는우씨의대표작품이다

조각보는 예로부터 전해 내려오는 우리나라 규방

문화중하나에요 쓰다남은색색의천조각을이어만

든 생활의 지혜였지요 지금은 단순히 물건을 싸는데

사용하는도구에서벗어나인테리어소품이되기도하

고 한국을 대표하는 예술작품으로 발전하고 있습니

다

우씨는 물건을 싸거나 인테리어로 걸어두던 조각보

의한정된이미지를바꾸고싶어다양한공예품에접목

시키는데 주력했다 조명등이나 스카프 가방 등 액세

서리 명품에서부터 커튼 대형 캉가리개까지 다양한

용도로사용할수있도록했다

생각을 살짝 바꿨을 뿐이다 전통이지만 가만히 두

고 보기만 하는 전통이 아닌 생활 공예품으로 변신한

전통이었다 그시작이명주천을활용한조명등이었고

다양한 부재료와 여러 디자인이 더해져 한국을 찾는

외국인들이좋아하는조각보 LED 조명등으로발전했

다

정식명칭은 LED캔들조각보조명등이다 촛불대

신LED(발광다이오드)를활용해빛을내도록했다풍

경처럼 줄을 매달아 천장에 달아두거나 청사초롱처럼

네모틀을 만들어 바닥에 두고 사용할 수도 있다 색동

복주머니처럼 귀주머니등을 만들어 소품으로 사용하

거나항아리모양의조명등은더고급스러운느낌을표

현할수있다

자세히들여다보면신비로움이더해진다 속이훤히

들여다보이는얇은천조각이흐물거림없이정확한틀

을갖추고있다 여러색의천을짜깁기했지만조각조

각들의 모음은 깔끔하다 그림을 그려넣은 것도 있고

프린팅을한것도있다 더 신기한건손으로꾸깃꾸깃

뭉쳤다가 놓아도 금세 제모습을 찾아간다는 점이다

무엇을들고있는지도잊어버릴만큼가볍기까지하다

전통공예와디자인의환상조합이다

우씨의 조각보 조명등은 광주디자인비엔날레(10

151113)에도전시되고있다 세개의부스에서각각

다른 공예품을 선보이고 있는데 조각보 조명등 개수

만 25개나된다 조명등외에조각보를이용한김치포

장디자인과스카프등도함께전시하고있다

어떤 작업이던지 내가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 폭이

넓어진다고 생각해요 조각보만 보더라도 전통공예가

될수도있고인테리어소품이될수도 생활속공예품

이될수도있어요 다만정형화된전통기법보다는자

신의 생각이 담긴 나의 작품을 만드는게 더 좋은 겁니

다물론그바탕에는전통이들어있는것이지요

대학에서 섬유공예를 전공했던 우씨는 전통공예인

매듭을 배우기도 했고 프랑스에서 베르사유 시립미술

학교를 다니며 다색판화를 전공하기도 했다 한국에

돌아와 다시 섬유공예가로 활동을 시작했지만 그동안

배웠던작업이큰도움이되고있다

공방을차리고 10여년이흐르다보니섬유공예에대

한시민들의관심도높아진것같다는우씨는 앞으로

도전통섬유를이용해생활에필요한다양한디자인작

품을만들고싶다는바람을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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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술 조각보 LED 조명 품다

섬유공예가 우영희씨가 예술의거리 수려재 공방에

서조각보조명등에쓰일옥사천을자르고있다

예술의거리 수려재 우영희씨

조명등에전통입혀예술로

광주디자인비엔날레에도전시

전병문작가가오는 31일까지갤러리아

크에서 10월의 수채화를 주제로 개인전

을연다

수채화를전문으로하는전작가는이번

전시에서는 가을을 소재로한 작품 16점을

출품했다 노란 단풍잎이 화폭을 가득 메

운 가을풍경은 우두커니 자리잡고 있는

단풍나무를통해가을정취를듬뿍살리고

있다 단풍잎과 맞닿아 있는 하늘은 수채

화의 특성인 색이 번지는 효과를 사용해

몽환적이면서도여백의미를보여준다

전씨의작품은일상에서흔히보고지나

치는풍경이가진아름다움을되돌아보고

있다 밝은 원색을 사용해 전체적으로 투

명하고시원한느낌을주며마음의여유가

느껴진다

전씨는 개인전 4회를 열었고 약 20회의

단체전에 참여했으며 한국미협 광주전

남 수채화협회 예술사회 회원 등으로 활

동중이다

문의 0626711238

김용희기자 kimyh@kwangjucokr

가을풍경

전병문개인전 10월의 수채화  31일까지갤러리아크

서양화가 정선 작가의 개인전이 훨훨

날다를 주제로 28일까지 자미갤러리와

11월 27일까지 통 한방병원 갤러리에서

동시에열린다

정작가는이번전시에서어머니를소재

로 아크릴과 닥종이를 이용한 회화 작품

23점을 출품한다 어머니에게 선사하는

사랑합니다 시리즈와 훨훨날다 시리즈

등을선보였다

닥종이 작품 사랑합니다는 석고로 틀

을 만들고 나무 비 산 등 자연의 이미지

를 조각한 후 닥종이를 덧붙였다 닥종이

의 거친 표면은 시간의 흔적을 고스란히

보여주며어머니를향한정작가의애틋한

마음을담았다

또아크릴물감을이용한 훨훨날다는

작품 속 한마리 새가 돼 어머니를 만나고

싶은바램이서려있다

작가는수행하는마음으로오방색물감

을 20번 이상 덧칠하며 어머니를 향한 애

틋함을표현했다

정씨는조선대미술대학을졸업한후개

인전 14회 단체전 350회에참가했으며순

천 도솔갤러리 광주 통 한방병원 전시디

렉터로 활동하고 있다 문의 062410

8395

김용희기자 kimyh@kwangjucokr

노란은행잎

노오란가을

어머니그리며새가되어 훨훨 날다

정선개인전 28일까지자미갤러리

통한방병원갤러리선 11월 27일까지

훨훨날다


